수 신 :  전  윤  철 감사원장님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감사원은 현명한 판결을 내려라!!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종 세금들을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납세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잘 쓰여지길 바라며 꼬박꼬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힘든 서민생활을 하면서 내 집 한칸 마련의 기쁨으로 한참 들떠 있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따로 내라고 했을 때에도 나라에서 교육을 위해 좋은 일 하자고 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아무말 없이 납부한 정말 순진한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위헌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것이 부당하니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이 났어도 90일이라는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의제기라... 저같은 성실납부자 중에서 누가 감히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뒤늦게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랴부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미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90일이 넘었어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잘 모르는 서민입니다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90일 이내라는 이의신청절차를 몰랐던 것도 억울한데... 같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나라에 단 하나 있는 감사원에서 이보다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외치는 감사원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감사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장님!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 내다가 뒤통수 맞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납세자들의 원망의 눈초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아는 현명한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부디 성실납세자들의 억울한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의 모습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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